
- 36 -

서      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러나 스

트레스를 언제 경험했는지,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했

는지에 따라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각기 다

를 수 있다. 먼저 스트레스를 경험한 시기의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이 경험한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는 아동에게 깊은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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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1) 성인은 인지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져 자신이 경험한 사

건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신념체계가 발달해 있지만, 아동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2) 아동기의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은 나

이가 어릴수록 더 분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3)

다음으로 스트레스 종류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심각한 스

트레스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외상경험이다. 외상

은 크게 사건외상(event trauma)과 진행외상(process trauma)

으로 나눌 수 있다.4) 먼저 사건외상은 제한된 시간이나 공간

에서 뜻하지 않은 갑작스런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생긴 외

상을 말하는 반면, 진행외상은 학대나 방임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생긴 외상을 말한다. 진행외상

은 이후 발달, 정서, 및 행동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외상을 일으킨 대상이 사람이고 고

의성이 개입된 경우, 자연이나 우연에 의해 생긴 외상보다 더 

견디기가 힘들다. 무엇보다도 진행외상에 속하는 학대나 방

임은 주로 아동과 가까운 타인에 의해 경험됨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부모나 유의미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다양한 

학대경험은 인위적이고 반복적인 외상에 속하는 것으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외상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5)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간헐적으로 혹은 일회성 

학대를 받은 아동에 비해 후유증이 훨씬 더 심각했다.6)

많은 연구들이 아동기의 외상경험과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적응과의 관계를 보고해 왔다. 아동기 외상경험은 훗날의 정

신병리 즉, 우울, 불안,7) 알코올문제,8) 빈약한 사회기술,9) 성격

장애,1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1) 

자기혐오, 해리, 자기 파괴적인 행동, 대인관계 문제 및 건강염

려증12) 등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아동의 학대경험은 비행이나 

범죄 등과 관련이 있었는데,13) Hoffman-Plotkin과 Twenty-
man14)은 학대 후유중이 큰 아이들이 약물에 탐닉하는 퇴행 

현상을 보이거나 충동적 성격, 인내심 결핍 등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일탈행동에 빠지기가 더 쉽

다고 보고하였다. Cerezo15)는 직접 관찰을 통해 학대받은 아

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일탈행동 비율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아동기 때 빈번한 신체 및 언어폭력

을 경험한 경우, 청소년기에 비행을 더 많이 보였으며, 비행을 

행하는 시기도 더 빠른 것으로 보고되었다.16) 또한 부모로부

터 학대를 경험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자기통제

력이 더 많이 떨어졌다.17) 이와 같이 아동기 학대경험은 청소년

의 비행이나 범죄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비행

으로 소년원에 입원 중인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대경험을 비교하려 한다. 

Achenbach18)는 아동은 물론 청소년들의 정서 및 행동문제

를 평가할 때 한 가지 보고나 관찰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

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평가한 자료

를 모아 함께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

서 표준화작업이 진행된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와 이와 동일

한 체계를 갖는 한국판 청소년 자기 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K-YSR)를 동일한 청소년에게 함께 실시

하여 두 평가자의 평가가 서로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

는 것이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병리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가

지 정신의학적 분류체계는 서로 다른 토대를 지닌 접근 체계

에서 나온 것으로, 그 중 하나는 임상적-진단적 접근을 대표하

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체계이며, 다른 하나는 경

험적·양적 접근을 대표하는 아동행동 체크리스트 점수 체계

이다.19) CBCL은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 및 정서 문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형태의 부모 평가도구로서, 모집단의 실제 점수

분포에 기초하여 증상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한다.20) 

CBCL18)은 4-18세 아동의 부모들이 작성할 수 있고, YSR21)

은 11-18세 청소년들이 스스로 응답하는 평가도구로 내재화

나 외현화같은 넓은 범위의 증후군뿐 아니라 좁은 범위의 8

개의 증후군들(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

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을 평가할 수 있다.

K-CBCL은 부모가 평정하는 행동평가척도로 전반적인 

아동·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상담소, 학교, 

종합병원 등 여러 임상장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다. 

K-CBCL은 K-YSR과 유사한 영역의 아동 및 청소년기 문제

행동을 측정하기에 K-CBCL을 통해 부모가 평정한 평가내

용과 아동·청소년이 K-YSR을 통해 평정한 평가 내용 간의 일

치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다.22) 이러한 특성

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의 자기행동평가와 부모의 

평가결과의 일치 정도 및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23) 

그동안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 평가 간의 관계

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비행으로 인해 소년원에 입

원한 경우, 비행청소년 개인에 대한 부모의 평정치(K-CBCL)

를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

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청소년기 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

상으로 비교할 것이며 다양한 문제행동에 있어 양육자와 청소

년 스스로가 평가한 결과 간의 관계도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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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1. 대  상

비행청소년들의 아동기외상경험과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소년원에 입원 중인 남자 청소년 82명에게 

아동기외상질문지와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

YSR)를 실시하였다. 그 중에서 73명의 보호자가 소년원으로 

면담을 왔을 때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를 실시하였다. 비행청소년의 자료에

서는 K-CBCL을 동생이 대신 평가한 자료 1부를 제외한 후 총 

72쌍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반청소년의 경우 서울소

재 일반 남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안내문을 배포하여 연구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총 133명

의 청소년이 부모와 상의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여 

서류 봉투에 비행청소년에게 실시한 것과 동일한 설문지를 

넣어 각 학생에게 배부한 후 집에 가져가 청소년과 그의 부

모가 각자 자신의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정보 중 가정의 경제상황에 관한 정보는 연구

에 참여한 학생의 자가 보고로, 부모님의 교육 정도는 부모님

의 보고에 의해 획득되었다. 주관적인 연구에 참여한 비행청

소년과 일반청소년 본인과 그의 부모에게 연구 내용과 그 과

정을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 

2. 측정도구

1) 아동기외상질문지(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

Bernstein과 Fink24)의 아동기외상질문지를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가 한국말로 번안한 다음 임상심리학자가 검토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임상심리전문가가 토의작업

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정

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방임, 신체방임의 다섯 가지 하

위척도와 타당도척도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하위척

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는 외상 유형을 알

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섯 가지의 하위척도

의 모든 점수를 더하여 아동기외상점수로 사용하였다. 

2) 한국판 청소년 자기 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K-YSR)

Achenbach가 개발한 것을 Oh 등25)이 표준화한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12-17세 청소년이 자신의 적응과 정서, 행

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크게 사회능력척도와 문제행동

증후군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하위척도는 규준에 제시된 

T 점수를 사용하였다. 

3)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Achenbach가 개발한 것을 국내에서는 Oh 등26)이 표준화

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가 4-17세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적

응 및 부적응 행동, 정서적 문제에 대해 평가한다. 모든 하위척

도는 규준에 제시된 T 점수를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통계분석에는 비행청소년 72쌍의 자료(비행청소년과 그의 

보호자), 일반청소년 133쌍의 자료(일반청소년과 그의 보호자), 

총 41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참여자에 관

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살펴보았고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

년의 아동기외상경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

였다. 두번째로 청소년의 K-YSR과 보호자의 K-CBCL 자료

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세번째로 청소년이 보고한 아동기외상

경험 점수와 K-YSR, 그리고 K-CBCL 점수 간 상관 정도를 

알아보았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15.0 version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인구통계학적 자료(Table 1)

대상자는 모두 남학생이었으며, 비행청소년의 연령은 15세

에서 20세로 평균연령은 16.53[standard deviation(SD)=1.42]

이었고, 일반청소년의 연령은 15세에서 19세로 평균연령은 

16.77(SD=0.52)이었다. 아동기외상척도(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CTQ) 점수는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유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아동

기 외상경험이 더 많았다(t=2.28, p＜.05). 청소년의 적응력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K-

CBCL의 경우 비행청소년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작성된 

사례가 많았고(90.3%) 나머지(9.7%)는 조부모와 고모, 형 등의 

가까운 친척이었다. 일반청소년의 경우 모두 아버지나 어머니

가 작성하였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사례(80.5%)가 아버지가 작

성한 사례(5.8%)보다 훨씬 더 많았다.

 

2. K-YSR과 K-CBCL 간 집단 간 비교(Table 2)

다양한 문제행동 영역에 관한 청소년과 보호자 보고에서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내재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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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 모든 적응영역에서 청소년 보고와 부모 보고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사회능력척도 중 사회성과 학업수행 영역에서는 청소년 자신

보다 보호자가 청소년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p＜.001). 

행동문제척도에서는 위축, 우울/불안, 신체화, 사회적 미성

숙, 사고의 문제, 주의력 문제, 공격행동(모두 p＜.001), 비행

과 외현화 문제(p＜.05) 영역에서 보호자보다 청소년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 

비행청소년 집단과 일반청소년 집단을 따로 분석한 결과, 

비행청소년 집단에서는 학업 영역에서 청소년 자신이 보호자보

다 자신의 학업 능력을 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p＜.001). 

행동문제 영역에서는 신체화와 사회적 미성숙척도(p＜.05)에

Table 1. Demographic variables among adolescent groups

Variable Delinquent adolescent (N=72)

Mean±SD 
General adolescent (N=133)

Mean±SD
Age (years) 16.53±01.42 16.77±0.52
CTQ 40.40±12.07 36.82±9.95
Economic state, N (%)

High 01 (1.4)0 010 (7.5)0
Medium 62 (86.1) 120 (90.2)

Low 09 (12.5) 003 (2.3)0
Parent’s education year

Father ≤6 years 03 (4.2)0 000 (0)00.
9 years 14 (19.4) 001 (0.8)0

12 years 37 (51.4) 010 (7.5)0
≥16 years 11 (15.3) 118 (88.7) 

Missing 07 (9.7)0 004 (3.0)0
Mother ≤6 years 01 (1.4)0 001 (0.8)0

9 years 11 (15.3) 001 (0.8)0
12 years 39 (54.2) 020 (15.0)

≥16 years 11 (15.3) 107 (80.5) 
Missing 10 (13.9) 004 (3.0)0

Person who responds the K-CBCL 
Father  34 (47.2) 021 (15.8)

Mother 31 (43.1) 112 (84.3)

And so on 07 (9.7)0
CTQ :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SD : standard deviation, N : number, economic state : adolescents’ subjective rate, K-CB-
CL :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Table 2. Comparison between subscale score of K-YSR and K-CBCL

Subscale
All Delinquent adolescent General adolescent

t df t df t df
Social competence 

Social -4.723‡ 204 -.634‡ 71 -5.766‡ 132
School -2.588* 204 5.686‡ 71 -13.118‡ 132

Behavior problem
Withdrawn -5.559‡ 204 -.639‡ 71 8.376‡ 132
Somatic complaints -8.459‡ 204 3.274† 71 8.609‡ 132
Anxious/Depressed -6.902‡ 204 .429‡ 71 9.232‡ 132
Social problems -6.006‡ 204 2.307* 71 6.151‡ 132
Thought problems -3.934‡ 204 -1.254‡ 71 8.007‡ 132
Attention problems -4.992‡ 204 -2.636† 71 10.134‡ 132
Delinquent behavior -2.090* 204 -5.290‡ 71 9.272‡ 132
Aggressive behavior -9.278‡ 204 1.512‡ 71 11.484‡ 132
Internalizing problems -1.804 204 -3.048† 71 5.352‡ 132
Externalizing problems -2.651† 204 -2.782† 71 6.230‡ 132

* : p＜.05, † : p＜.01, ‡ : p＜.001. t-test on groups differences between delinquent and general adolescents’ K-YSR and K-CBCL, 
K-YSR : Korean Youth Self-Report, K-CBCL :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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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소년의 점수가 보호자의 점수보다 더 높았으나 주의력 문

제, 내재화와 외현화(p＜.05), 그리고 비행(p＜.001), 영역에서

는 청소년의 점수보다 보호자의 점수가 더 높았다. 

비행청소년 집단과는 달리 일반청소년 집단에서는 모든 적

응지표에서 청소년과 보호자의 점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성과 학업 영역에서는 청

소년이 보호자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과소평가했으며, 위축, 

신체화,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력 문제, 

비행, 공격성과 내재화 및 외현화 영역 모두에서 청소년 자신

이 평가한 점수가 보호자가 평가한 점수보다 유의하게 더 높

았다(p＜.001). 

3. 청소년 자신(K-YSR)과 보호자(K-CBCL) 간의 관계(Table 3)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대해 청소년 자신과 보호자가 

평가한 것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내재

화문제, 외현화 문제, 사회적 미성숙, 비행행동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비행청소년과는 달리 일반청소년은 청소년 자신이 보고한 

적응 지표 점수와 보호자가 보고한 청소년의 모든 적응 지표

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4. 청소년의 아동기외상경험과 청소년 자신이 평가한 정서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Table 4) 

아동기외상경험과 청소년의 적응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CTQ 점수와 K-YSR 하위척도 간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비행청소년의 경우, 아동기외상경험과 사회

능력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위

축,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척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인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의 경우, 사회능력척도를 

제외한 모든 행동문제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였다. 

 

5. 청소년의 아동기외상경험과 보호자가 평가한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Table 5)

청소년의 아동기외상경험과 보호자가 평가한 청소년의 정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ubscale scores of K-YSR and K-
CBCL

Subscale
Delinquent 
adolescent 

group (N=144)

General 
adolescent 

group (N=266)

Social competence
Social -.048 .220*
School -.094 .562†

Behavior problem 
Withdrawn -.061 .177*
Somatic complaints -.154 .255†

Anxious/Depressed -.101 .301†

Social problems -.329† .270†

Thought problems -.082 .227†

Attention problems -.145 .402†

Delinquent behavior -.350† .275†

Aggressive behavior -.231 .277†

Internalizing problems -.253* .348†

Externalizing problems -.371† .237†

* : p＜.05, † : p＜.01. K-YSR : Korean Youth Self-Report, K-CBCL :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cores of CTQ and K-YSR
CTQ score of
delinquent
adolescent

(N=144)

CTQ score
general 

adolescent
(N=266)

Social competence
Social -.335† -.168
School -.099 -.085

Behavior problem
Withdrawn -.254* -.233*
Somatic complaints -.148 -.215*
Anxious/Depressed -.252* -.283†

Social problems -.177 -.202*
Thought problems -.097 -.240†

Attention problems -.193 -.377†

Delinquent behavior -.236* -.281†

Aggressive behavior -.235* -.171*
Internalizing problems -.137 -.415†

Externalizing problems -.192 -.274†

* : p＜.05, † : p＜.01. CTQ :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K-YSR : Korean Youth Self-Report

Table 5. Correlation between scores of CTQ and K-CBCL

Delinquent 
adolescent

(N=144)

General 
adolescent

(N=266)

Social competence
Social -.155 -.229†

School -.123 -.038
Behavior problem  

Withdrawn -.060 -.207*
Somatic complaints -.175 -.138
Anxious/Depressed -.173 -.175*
Social problems -.017 -.191*
Thought problems -.153 -.139
Attention problems -.042 -.209* 
Delinquent behavior -.181 -.206*
Aggressive behavior -.083 -.313†

Internalizing problems -.192 -.260†

Externalizing problems -.141 -.294†

* : p＜.05, † : p＜.01. CTQ :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K-CBCL :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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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비행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아동기외상경험

과 정서 및 행동문제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일반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아동기외상경험과 

사회능력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내재화, 외현화, 

총문제행동,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주의력 문제, 비

행, 공격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의 아동기외상경험과 현재의 

정서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이를 수

행함에 있어 그동안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 평

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비행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는 청소년의 자가 보고와 부모 평

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아동기외상경험을 비교

해 본 결과,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아동기외상경험

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대경험이 비행이

나 범죄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27)와 일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서 및 행동평가에 있어 청소년 스스로가 보고

한 것과 보호자가 보고한 것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

았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내재

화 문제척도 점수를 제외한 모든 척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사회 능력 관련 척도에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그들

의 양육자보다 사회성과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

다. 그러나 행동문제 관련 하위척도에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보고한 점수가 그 양육자가 보고한 점수보다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이 그 보호자가 생각하

는 것보다 자신의 사회적 능력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정

서와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적응력도 더 낮다고 보고하였음

을 나타낸다. 그러나 비행청소년 집단과 일반청소년 각각의 

차이 검증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K-YSR과 K-CBCL 점수 차가 

유의한 수준으로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능력척도에

서도 비행청소년에 비해 일반청소년들은 그들의 보호자가 보

고한 것보다 자신의 사회성과 학업 능력이 더 떨어진다고 보

고하였으며 위축, 신체화 문제,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등

의 문제행동 관련 척도 점수도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았다. 

앞서 외상경험은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정서 및 행동문제에 관한 부모-자녀의 보고

는 비행청소년보다 일반청소년이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비행청소년이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

년들로 부적응 문제가 뚜렷하여 부모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 부모-자녀 간 점수 차이가 일반청소

년보다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청소년의 경우, 

보호자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당사자인 청소년은 그 보호자가 관찰한 것보다 문제행동이 

더 심하다고 보고하여 일반청소년 집단의 경우, 청소년 적응에 

관해 부모-자녀 지각의 차이를 줄여 줄 수 있도록 돕는 부모 

교육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청소년 스스로 평가한 적응력과 보호자가 평가한 

청소년 적응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행청소년은 사

회능력 측면에서는 청소년 자신과 보호자가 보고한 것에서 유

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행동문제 측면에서는 내재화

척도 점수와 상관이 있었지만, 내재화 문제에 속하는 우울/불

안, 위축 등의 세부 하위 영역은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미성숙과 비행, 그리고 외현화척도에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

여 청소년 자신이나 보호자가 비행청소년에 대해 사회적으로 

미숙하며 문제행동을 많이 행하는 데에는 미미하나마 어느 정

도의 의견 일치가 있었다. 

비행청소년과는 달리 일반청소년은 사회능력뿐 아니라 행

동문제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과 보호자의 보고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능력척도 중에서 학

교적응과 관련된 청소년의 자가 보고와 보호자의 보고가 가

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행동문제척도 중에서 주

의력 문제 영역에서의 상관이 높았다. 그리고 우울과 불안뿐 

아니라 전반적인 내재화척도 점수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스스로나 보호자 모

두 학교 적응력이나 학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K-YSR과 보호자의 K-CBCL의 전반

적인 점수 상관은 비행 청소년이 0.192였던 반면, 일반 청소년

은 0.296에 해당했는데 이는 청소년과 부모 간 평가 일치도가 

평균 .25였다는 것28)과 K-YSR과 K-CBCL의 상관이 .11-.34

로 나타난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29) 

비록 그 정도는 미미할지라도 본 연구가 청소년의 적응에 대

한 청소년 자신과 그 보호자의 보고 간 관계를 살펴본 것이라

는 점에서 볼 때, 일반청소년에게서 모든 적응능력척도가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비행청소년보다 

일반청소년의 보호자가 청소년에게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

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네 번째로, 청소년의 아동기외상경험과 청소년 적응 지표 

간 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청소년이 보고한 아동기외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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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K-YSR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행청소년의 경우 아

동기외상경험은 사회적 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335)을 보여 

아동기외상경험이 많을수록 사회능력이 더 떨어짐을 보여 주

었다. 또한 아동기외상경험은 위축, 우울/불안, 비행행동, 공

격행동과 작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내재화, 

외현화 점수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비록 우

울/불안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비행청소년의 

아동기외상경험은 사회 적응력의 저하와 외현화 문제와 더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행행동은 여러 가지 심리적 부적

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

면 외상경험이 있는 비행청소년일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

다 사회적응능력이 더 떨어져 비행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비행청소년 중에서도 외상경험이 있는 청소

년들을 선별하여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행청소년과는 달리 아동

기외상경험과 사회능력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행동문제 영역에서는 아동기외상보고 점수와 모든 하위

척도 점수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아동기외상경험이 많

을수록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 중에서

도 아동기외상경험은 내재화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

며 그 다음으로 행동문제 영역 중 주의력 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비행청소년들처럼 뚜렷한 문제행동을 보이

지 않는다하더라도 일반청소년들의 아동기외상경험을 탐색

한 후 이들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아동기외상경험의 보고와 보호자가 평

가한 청소년 적응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비행청소년의 

경우 K-CBCL의 모든 지표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반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자녀의 

아동기외상경험은 사회능력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위축, 

불안/우울, 사회적 미성숙, 주의력 문제, 비행행동, 공격행동, 그

리고 내재화와 외현화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비록 상관의 

정도가 작기는 하였지만 자녀의 아동기외상경험은 일반청소

년의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부적응과도 관련이 있음을 시

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비행청소년의 결과는 그들의 부

모-자녀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비행청소년의 부모는 일반

청소년의 부모보다 자녀의 부적응을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

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의 아동기외상경험과 적응 간 관계 연구는 주

로 청소년 스스로가 보고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었

다. 비록 아동보다는 청소년이 자신의 내적인 상태나 경험에 

대해 잘 보고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성인보다는 그러한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적응 능력을 살펴볼 때에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자

료들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소년

원에 입소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

한 부모의 평정치와 청소년 자신의 평정치와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의의가 있다. 그

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비행청

소년의 CTQ와 K-CBCL 상관관계에 관한 본 연구 결과를 

해석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비행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이 CTQ와 K-CBCL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 것은 

K-CBCL 보고자가 누구였는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일반청소년의 경우 K-CBCL은 모두 부모가 완성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완성한 것이 88.5%에 이르렀

다. 반면, 비행청소년은 부모가 완성한 것이 90.3%였지만 그 

중에서 아버지가 완성한 것이 47.2%, 어머니가 작성한 것이 

43.1%가 그리고 나머지 9.7%는 조부모님, 나이 차이가 나는 

형제들로 다양했다. 평가자의 다양성이 본 연구 결과에도 영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일치된 평

가자를 통해 비교해 보아야 한다. 둘째, 소년원에서 보호자에

게 자녀의 행동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이 많아 

더 많은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조심스럽게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셋째,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에게 연구 동의서를 

얻은 후 실시하였다고는 하지만 비행청소년에 비해 일반청소

년의 연구 참여 의사가 더 높았는데 일반청소년의 경우 연구

에 동의한 학생과 부모가 갖는 선택 편향이 연구 결과에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아동기에 경험한 외

상이 그 이후에 경험한 외상보다 영향력이 클 수는 있지만 아

동기외상경험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는지 또한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사례수가 

너무 적어 아동기외상경험의 종류를 나누어 살펴보지 않았는

데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정서방임, 신체방임이라는 외

상경험의 종류에 따라 적응력도 달라질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아동기 

학대 관련 경험을 회상하게 한 후 청소년 스스로에게 보고하

도록 하였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가 좋지 않아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보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      론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아동기외상경험이 더 많

았다. 그러나 비행청소년보다 일반청소년이 아동기외상경험

(CTQ)과 다양한 적응지표(K-YSR)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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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아동기외상경험과 보호자의 보고에 의한 청소년 적응지

표(K-CBCL)의 상관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어 비

록 외현적으로 부적응 행동이 뚜렷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에 있어 아동기외상경험의 

탐색이 필요하다. 

중심 단어：청소년 ·아동기외상경험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

동평가척도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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